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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사업,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성과도 부풀려져 있어
- 황명선 의원, “정기국회 전까지 전면적인 개편방안 마련해 보고해달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진행 중인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정기국회 전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

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을 지정해오고 있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조달청은 G-PASS 기업들의 전체 

수출액이 증가했다며 최대 성과라고 홍보했지만 지정된 기업 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지 개별 기업들의 실적때문이 아니다”고 지적

하면서 “우리 의원실이 88개 업체를 샘플링해서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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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SS 지정 이후에 오히려 수출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G-PASS 기업들의 평균 수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엄청난 성과인 것처럼 부풀려 홍보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조달청이 G-PASS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프

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G-PASS 지

정 직전 3년간 수출실적이 없거나 지정 이후 C등급을 받은 기업들

은 반드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

하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조달청은 내부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데도 단 한 건도 제한한 사례가 없다”면서 “결과

적으로는 조달청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은 성과도 없고 노

력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조달청을 향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보고해줄 것”을 요구

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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